
경기도극단 2025년 창작희곡의 발견 – 낭독극
(2024년 제4회 창작희곡공모 당선작-< 버닝 : 타오르는 삶 > & <세 개의 화령전 작약>)

■ 공연개요

- 공 연 명 : 창작희곡의 발견 – 낭독극 (제4회 창작희곡공모 당선작)

- 공연일자 : 6.30(월) 19:30 <버닝:타오르는 삶> (대상)

             7.01(화) 19:30 <세 개의 화령전 작약> (우수상)

- 공연장소 :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 관람연령 : 초등학생(8세) 이상(2018년 포함 이전 출생자)

- 러닝타임 : 60~75분 내외 (각 작품별 다름)

- 제작/출연 : 경기도극단

- 단체·공연문의 : 031-230-3304~5 (경기도극단)

■ 공연소개 

현재와 과거, 사람과 관계에 대한 사유와 담론

2024년 경기아트센터 제4회 창작희곡공모 – 당선작
대상 < 버닝 : 타오르는 삶 > / 우수상 < 세 개의 화령전 작약 >

작가적 상상력과 희곡 본연의 즐거움
2025년 경기도극단 “창작희곡의 발견 – 낭독극”으로 희곡과 배우, 관객과의 첫 만남

▶ 시놉시스

- 대상 수상작 < 버닝:타오르는 삶 > (작가 조은주 / 연출 박혜선) - 6.30(월) 19:30 공연

학교 교육의 필수인력이지만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불안정 속에 방관된 급식조리사

경기도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급식조리사 정혜, 해숙, 지연은 급식조리사 처우 개선 시위 현장에서 만나 

우연찮게 한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다. 식재료 밑작업부터 배식준비까지 단 3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정

신없고 고된 일이지만 베테랑 조리사인 그들은 함께 손발을 맞추는 일이 즐겁다. 하지만 그들이 일을 

사랑해도 일은 그들을 사랑해주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를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다. 다시 

사랑하는 일터로 함께 돌아가기 위해.

작의(作意)

급식조리사들은 학교 교육의 필수 인력입니다. 교육청 소속이지만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이들은 매일 

위험한 도구와 육중한 식기를 다루다 부상을 당하거나 조리 시 발생하는 유독한 연기를 지속적으로 

들이마셔 폐암에 걸려도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겪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만날 일이 

없어 존재가 잊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이 작품은 태어났습니다.



- 우수상 수상작 < 세 개의 화령전 작약 > (작가 황수아 / 연출 신재훈) - 7.1(화) 19:30 공연

나혜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극중극으로 그녀의 그림 화령전 작약에 얽힌 미스터리를 밝혀나가는 사건

대학 강사이자 연극 연출가인 기형은 연극 <불꽃의 여자 나혜석> 대본을 쓰다가 나혜석의 삶을 추적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리고 나혜석이 대학 친구 사토우에게 보냈던 편지 하나를 입수하게 되는데 

편지의 내용을 통해 그는, 그림 <화령전 작약>이 두 개 더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가정을 하게 되고, 이를 

한국 신문 문화부 기자 수영에게 제보한다. 두 사람이 함께 그림의 행방을 추적할수록 나혜석에 대한 

미처 알려지지 않은 진실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연극 <불꽃의 여자 나혜석>도 완성되기에 이른다. 

작의(作意)

한때 촉망받는 예술가였고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이혼을 한 뒤 근거 없는 소문과 마녀사냥에 

고통받았던 나혜석의 인생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관습을 강요받는 현대 여성의 모습이나 유명인에게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의 모습이 오버랩 됐다. 하지만 일말의 사회적 면역력이나 행정적, 사법적 보호

조차 없던 백 년 전의 그 삶이 지금보다도 얼마나 무기력했을지 상상만으로도 버거웠다. 그림 <화령전 

작약> 속에서 자신을 활짝 드러내고 있는 작약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쩌면 그 모습이 그녀가 삶을 

통해 전달하고 싶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작가 소개

- < 버닝:타오르는 삶 > 대상

작가 조은주

- 경기아트센터 제4회 창작희곡공모(대상)

- 통영연극예술축제 희곡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선정

- 한국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당선

주요작품 <H> ,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밈> 외 다수

- < 세 개의 화령전 작약 > 우수상

작가 황수아

- 경기아트센터 제4회 창작희곡공모(우수상)

- 조선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당선

- 아르코 공연 예술 창작산실 대본 공모 당선

- 통영연극예술축제 희곡상

- 밀양 희곡상 외 다수 수상

주요작품 <가로묘지 주식회사>, <마지막 포에티카>, <실종법칙> 외 다수



■ 연출 소개

- < 버닝:타오르는 삶 > 

연출 박혜선

- 제23회 월드2인극 페스티벌 우수작품상 [친절한 고르스키씨]

- 2013 히서연극상 기대되는 연극인상

- 제45회 동아연극상 신인연출상 [억울한 여자]

- 월간<한국연극> 선정 ‘2008 공연 베스트7’[억울한 여자]

주요 작품활동 

<다이빙 보드> <이단자들> <퇴직면접> <친절한 고르스키씨> <우쿠리 낫:녀노소> 

<백년의 비밀> <타바스코> <정열이 넘치는 뜨거운 남쪽 나라> <자기 앞의 생> 

<어떤 접경지역에서는>  <신의 아그네스> <리얼 게임> <피카소 훔치기> 

<음악극 에리 사티> <억울한 여자> 등 연출 

작품에 대하여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행복 추구는 산업혁명 이후 현재진행형인 화두다. 지난 4월에도 급식노동자의 

고강도 노동, 저임금 등 처우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요구되었고, 며칠 전에도 대기업 제빵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노동자의 비참한 노동현장이 보도되기도 했다. 산업재해는 우리가 

자세히 모르는 사이에 거의 매일 발생되고, 신선한 노동의 대가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들로 무참히 

무시되고 있다. 

<버닝: 타오르는 삶>은 조은주 작가가 현장 급식노동자를 직접 인터뷰해서 쓴 희곡으로 그들의 고단한 

일상과 정성스런 밥 한 그릇을 만들어 내고자하는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다. 누구나 밥을 먹고, 

누구나 노동을 한다.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그 일들이 모두에게 행복과 자긍심을 주는 일이 

되길 바란다.

- < 세 개의 화령전 작약 > 

연출 신재훈

 주요 작품활동 

 작·연출 <우리가 누구를 믿겠니> <정서진별곡> <시간의 난극> 

          <비극을 찾는 무대> 등 다수

 연출 <견고딕걸>, <금조 이야기>, <틴에이지 딕> 등 다수

작품에 대하여

실존 인물의 안간힘이 시간을 통과해 동시대 작가의 시선과 만납니다. 극중극 형식을 통해 배우는 

인물을 만나고 삶의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 변화는 무대를 넘어 관객에게로 번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혜석이 작약을 그린 것처럼 아주 잠시 연극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감각해 봅니다. 


